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iRi Weekly 
2011.2.14

 

- 15 -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공동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방안

□ 한나라당은 부실 저축은행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예금보험기금내 

공동계정 설치방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

를 검토하기로 결정함. 

  o 한나라당은 9일 금융위와의 당정회의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공동계정 설치에 합

의했으나 보완적으로 금융위가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

요성이 있다고 언급함.

□ 금융위는 공동계정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대응

토록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

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. 

  o 금융기관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

이자 G20 합의사항이라며 공동계정 설치의 필연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함.

  o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기관 공동계정을 설치하여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

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        - 저축은행 추가부실 규모를 단정하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법안이 개정되면 

10조원의 재원 확보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함.

□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한 이

슈임이 지적됨.

  o 일부의원들은 공동계정 설치방안은 다른 금융기관이 부실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

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며 향후 불분명한 책임의 소재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

고 지적하면서 반대의사를 피력함.

  o 논의를 통하여 제시된 보완적 조치사항에는 저축은행 부실현황 자료제출, 저축은

행 회생방안 마련,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의 상생기반 확보, 자산관리공사가 보유

한 저축은행의 워크아웃채권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.

  o 금융위는 공동계정 설치안과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한나라당에 추가

로 제시할 계획임.

(부실저축은행 공동계정 조건부검토, 연합뉴스, 2/9)


